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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서론

선행연구들(예, Bromwich 등, 2013)에 의하

면 서남극 지역의 변화가 대기, 해양, 해빙, 빙

상 등 다방면에서 일어나고 있다. 서남극 빙상

이 모두 녹으면 전지구 해수면이 약 6 m 상승

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의 변

화 속도와 크기, 원인, 방향 등에 대한 연구는

매우 중요하다. 하지만, 선행연구결과들은 서로

다른 결과를 낳기도 하는데 이는 남극에서의

지상 관측 자료 특히, 서남극 지역 관측 자료가

시간적으로 짧고, 공간적으로 큰 공백이 있기

때문이다.

서남극 지역 기후 변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

는 큰 규모의 대기 변동은 SAO (Semi

Annual Oscillation), 남극진동(Southern

Annualar Mode), ENSO, 아문젠해 저기압(이

하, ASL)이다. 특히, ASL은 남북방향 바람 조

정을 통해, 기온, 강수, 해빙 등 서남극 기후에

상당한 영향을 미친다. Hosking et al.(2013)

은 ASL 중심의 강도가 아닌 경도가 서남극 기

후 변동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보였다. 지난 몇

십 년 동안 ASL 중심의 강도는 강해져왔으며,

이 추세는 서남극 빙상의 유실과 잘 일치한다.

즉, 저기압 강화로 강해진 바람은 해양 순환에

영향을 미치고(Thoma 등, 2008) 그로인해

따뜻한 심층수가 서남극으로 유입되어 빙붕의

바닥부터 녹이기 때문이다 (예, Pritchard 등,

2009).

이 연구에서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서남

극 연안에서 운영된 극지연구소 무인자동기상

관측시스템(AWS), 연안과 내륙에서 운영된 미

국 AWS, ERA-Interim과 MERRA2 재분석

자료 그리고 ASL 지수를 이용하여 지난 1980

년부터 2014년까지 서남극 연안 기상 변동 특

징과 추세 그리고 그에 대한 ASL 역할을 분석

하였다.

2.자료및분석

서남극 아문센 해 연안의 린지섬(73.601S

,103.021W, 해발고도 약 37 m)에 무인자동기

상관측시스템이 2008년 2월에 설치되었다. 두

높이에서의 기온/상대습도, 풍향/풍속 그리고

한 높이에서의 상향 및 하향단파복사, 기압 측

정 센서가 설치되었다. 1분마다 측정된 값들은

한 시간(2012년 2월부터는 30분) 그리고 두 시

간 평균 자료들이 자료 집록기에 집록되는 한

편, 두 시간 평균 자료는 아고스 위성을 통해

극지연구소로 보내졌다. 2012년 2월에 일부 관

측장비 교체가 있었고, 관측시스템의 파손에 의

해 2015년 초반부터 자료 수집이 중단되었다.

비교를 위해 2011년부터 서남극 연안에 다수

의 AWS가 설치되었다. 이 자료들과 함께 내

륙의 AWS 자료를 사용하여 린지 섬 자료와

비교하였다. 한편, 7년의 기상 자료의 특징이

보다 긴 시간 규모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 가

를 살펴보기 위해 1980년부터 2014년까지의

ERA- Interm 및 MERRA2의 월평균 재분석

자료가 이용되었다. 큰 규모의 대기 변동이 지

상 기상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1980

년부터 2014년까지 ASL 지수가 분석에 사용

되었다.

3.결과

3.1.7년의기상변동특성

분석기간 7년에 대한 월평균 기압, 기온, 풍

속 그리고 기압 변동을 살펴보았다. 월평균 기

압의 크기는 960.7 hPa에서 993.9 hPa에서 변

하였으며, 7년 평균된 기압은 반년 주기의 특성

을 보였다. 이웃한 월평균 기압의 변동은 15

hPa까지 컸으며, 이 큰 변동은 계절에 무관하

였다.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기압은

그 이후 기간에 비해 큰 경년변동을 보였다.

월평균 기온은 지표면에서 1.5 m 높이에서

측정된 값을 이용하였다. 그 크기는 –24.8℃

에서 –0.3℃의 범위에서 변하였다. 두 시간

평균된 자료의 최저 기온은 –38.6 ℃, 최고

기온 4.6℃이었다. 기온의 변동은 여름에서 겨



울로 갈수록 커졌다. 평균적으로 7월이 가장 추

웠지만, 7년 동안 월평균 최저 기온은 6월에서

9월 사이에 나타나는 큰 변동을 보였다. 겨울철

최저 기온의 변동은 풍향 변동과 관계가 있었

다. 이 지역에서의 주풍향은 북동풍으로 이는

내륙으로부터 불어 나오는 활강풍의 영향 때문

이다. 하지만 다른 해 보다 훨씬 낮은 기온은

그 달의 남풍의 빈도가 높아졌기 떄문이다.

풍속의 경우, 이 지역의 강한 바람으로 인해

자료가 연속적이지 못하다. 월평균 풍속은 5

ms-1 이상이었으며, 최고 16 ms-1이었다.

2008년부터 2010년까지 3월부터 다음 해 2월

까지의 연평균 풍속은 8.6 ms-1이상으로 매우

강하였다. 전반적으로 겨울 풍속이 가장 강하였

다.

3.2.타지역AWS자료와비교

다섯 지역의 AWS 자료가 사용되었다. 내륙

에 위치한 AWS는 2008년부터, 연안에 위치한

AWS는 2011년부터 자료를 이용하여 기온, 기

압 및 풍속에 대한 계절별 상관계수를 계산하

였다. 린지섬으로부터 300 km 이내의 상대적

으로 가까운 연안지역 세 곳의 기온은 상관계

수가 계절에 무관하게 0.8보다 컸으며, 상대적

으로 봄철 상관계수의 값이 컸다. 기압의 경우

0.92 이상으로 계절에 상관없이 모두 컸다. 반

면에 풍속의 경우 세 지역에서 가장 먼 Bear

Peninsula의 풍속과 가장 좋은 관계를 보였다.

한편, 먼 내륙에 위치한 두 지역(820 ~

1,620 km)의 경우, 상관계수가 상대적으로 낮

았으나 봄철 기온의 경우 약 0.7 전후로 높았

다. 이는 서남극 지역에서는 1950년대 말부터

봄철 온난화가 가장 뚜렷한데 봄철 온난화가

예상보다 넓은 지역에서 발생할 수도 있을 수

있음을 보여준다.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

인 연구가 필요하다.

4.재분석자료와의비교및추세분석

ERA-Interm과 MERRA2 재분석 자료를

이용하여 2008년부터 2014년의 월평균 기온,

기압 그리고 풍속(ERA-Interm만 해당)에 대

한 선형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. 린지섬에서 측

정한 자료는 재분석 자료에 활용되지 않았지만

ERM-Interm (MERRA2) 재분석 자료와의

기온, 기압 및 풍속은 서로 잘 일치하여 r2는

각각 0.98(0.90), 0.96(0.90) 그리고 0.78의 매

우 좋은 상관성을 보여주었다.

린지섬에서 측정한 자료를 이용하여 2008년

부터 2014년가지 계절별 추세를 살펴보았다.

기온의 경우 큰 경년 변동으로 인해 추세는 통

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, 기압의 경우 가을

에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(p < 0.05). 풍
속의 경우 유의한 추세를 찾아볼 수 없었다. 한

편, ERM-Interm 재분석 자료를 이용하여

1980년부터 2014년까지 계절별 추세를 살펴보

았다. 기온의 경우 뚜렷한 추세를 찾아볼 수 없

었다. 기압의 경우 앞의 관측 자료와 마찬가지

로 가을에 감소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

(p < 0.05). 한편 풍속의 경우 역시 가을에 증
가 추세를 보였다 (p < 0.05). 이는 가을에 이
지역의 기압이 낮아짐에 따라 풍속이 강해진

것과 일치한다.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의 가을

철 기압의 감소는 보다 큰 시간 규모에서의 감

소 추세의 한 부분이었던 반면에 풍속의 경우

큰 경년 변동에 의해 단기간의 추세는 유의하

지 않았다.. 한편, 겨울철 큰 기온과 풍향의 변

동은 이 계절 ASL 중심 기압의 위치 변동에

의한 것으로 나타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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